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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설계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의 일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1명이며, 실험군 21명과 대조군 20명이었다. 연구기간은 2013년 10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고, 실험군에게는 주 1회, 회기 당 90분씩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χ2-test, Fisher exact probability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과 친구관계 점수는 유의하게 높아졌으며(t=2.17, p=.036)(t=2.87, p=.007), 자살위험성 점수는 유의하게 낮아졌다(t=-2.05, p=.047). 그러므로 지역사회 정신간호사들이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중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초록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applied psychodrama on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uicide probability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was a quasi experimental research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The participants were 41 female students of a middle school in D city, an experimental group(21) and a control group(20).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8 to December 10, 2013. The intervention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once a week over 10 weeks, for 90 minutes per session. Data were analyzed using χ2-test, Fisher exact probability test, and t-test. Experimental group who took part in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applied psychodrama had higher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ores (t=2.17, p=.036) (t=2.87, p=.007), and lower suicide probability scores (t=-2.05, p=.047) than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participate . Therefore, we suggest that community psychiatric nurses use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applied psychodrama to prevent suicide for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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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자살위험 학생이 2015년에 비해 96.7% 증가하였다. 자살위험 중학생은 9천명으로 2015년 4천명에 비해 115.7% 증가되어 고등학생 증가율 80.4%보다도 높게 나타났다[1].

        중학생은 청소년 초기로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인지적·사회적 미성숙으로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중학생은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을 충동적으로 판단하여 비행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이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2], [3].

        특히 여학생은 또래 남학생보다 성숙이 빠르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학교성적, 학업부담, 친구관계 등의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쉽게 노출되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 중학생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자 중학생의 자살위험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통해 청소년기 자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크게 심리·정서적 측면의 내적요인과 사회·환경적인 측면의 외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4].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이나 확신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은 학업, 진로, 자아형성, 이성문제 등 다양한 요구들과 개인의 능력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제이다[5].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강한 집중력을 가짐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높은 성취수준으로 주어진 문제에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은 어려움을 실제 이상으로 두려워하여 낮은 성취감과 부정적인 정서로 우울해지거나 심리적 스트레스 받게 된다[6], [7]. 만약, 자기효능감의 부족으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어진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수행, 동기, 인지뿐만 아니라 공포,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에 대한 의지로 연결된다[6].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추구하면서 친구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인, 만남의 욕구, 친밀감의 요구를 찾고자 한다[8]. 청소년기는 위기 상황 시 친구를 고민상담의 중요한 대상자로 여기고, 친구로부터 배우고 공유한 가치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9].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은 신뢰감,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시 여겨 왕따, 따돌림 등으로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면 친구로부터 당한 거부감과 배신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자살위험성이 높아진다[2].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친구가 믿을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뢰감과 친밀감은 자살충동과 같은 도피적 사고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되고 있다[9].

        그동안 연구된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또래도우미[10]나 생명존중의식[11], [12]을 통해 잘못된 가정과 사고의 유형을 확인·점검하고 재평가하여 수정하도록 격려하는 실천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청소년기 자살은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다[13]. 청소년기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언어나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보다는 행동에 기반을 둔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다[14].

        사이코드라마는 연극의 형식을 빌려와 개인의 갈등 상황을 말로써 표현하기보다는 행위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이코드라마는 자신의 현실과 좌절당한 상황, 소망 등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자발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자기 활동을 회복하며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창조적인 활동이다[15].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하여 여자 중학생들에게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청소년 스스로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정서적 문제나 갈등을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간 억압된 감정을 강렬하게 분출하여 감정정화를 경험하게 된다[16]. 그리고 역할교대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개인의 잠재력과 통찰력이 개발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감을 얻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직면한 갈등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17]가 형성되어 자살위험성이 감소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향후 중학생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간호중재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3 연구가설
        1)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2)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친구관계 정도는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3)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살위험성 정도는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둔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 일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여학생으로 학교 Wee Class를 통해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 모집공고를 한 후에 자발적으로 Wee센터를 찾아와 참여 신청한 학생들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우울(Beck’s Depression Inventory) 21점 이상이거나 자살생각을 또래에 비해 상당히 한다고 스스로 평가하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중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로부터 권유받은 학생들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생들이므로 표본선출방법은 임의표집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는 .05, 효과크기(d)는 .80, 검정력(1-β)은 .80으로 정하고 단측 검정 시 독립 t-검증에 필요한 표본 수가 각 집단 최소 21명임을 근거로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실험군 24명, 대조군 2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험군 4명과 대조군에서 5명이 탈락되어,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으로 총 4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3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Sherer 등[18]이 개발한 척도를 Hong [19]이 번안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인 Likert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 친구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
          Murray와 Greenberg [20]의 애착관계 도구와 Nolten [21]의 사회적지지 도구를 Moon [22]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우호관계, 불만관계, 사회적 지지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의 하위영역인 우호관계 8문항과 사회적 지지관계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Moon [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3) 자살위험성 (suicide probability)
          Cull과 Gill [23]의 Suicide Probability Scale을 Go, Kim과 Lee [24]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번안·수정한 청소년자살위험성 예측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를 Kye [25]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추가 변경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부정적인 자기평가 10문항, 적대감 5문항, 절망감 11문항, 자살사고 5문항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대부분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Kye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4 실험처치 
        본 프로그램은 Moreno [26]의 사이코드라마 이론을 토대로 자발성과 창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즉흥극으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였고 정신간호학 교수 1인, 1급 정신건강간호사 1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여자 중학생에게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이때 4점 Likert 척도(관련 없음 1점, 문항의 수정 없이는 관련성 판단할 수 없음 2점, 관련 있으나 약간의 문항 변경 필요 3점, 매우 관련 높음 4점)를 이용하여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를 측정한 결과 .90이상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들은 사이코드라마 이수과정을 수료한 자들로, 정신간호학 교수 및 학교 상담교사의 자문을 받아 여자 중학생들의 특성과 환경 상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회기 당 90분씩 주 1회, 총 10주간 재량활동 시간에 진행하였다. 진행 장소는 학교의 프로그램실이었고,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정신건강간호사 1인이 보조진행자로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었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첫 회기에는 사전설문지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집단의 목적 및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집단의 규칙을 정하였다. 2회기부터는 사이코드라마의 진행순서인 웜업(warm-up), 행위화(enactment), 나누기(sharing) 순서로 진행하였다. 웜업 단계에서는 여자 중학생들이 신뢰감과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친구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게임을 활용하여 전체 웜업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낯섬과 긴장감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높였다. 행위화 단계에서는 심층 웜업으로 자발성을 높여 주인공을 정하거나 주제별 상황극, 역할극과 사회극으로 진행하였다. 나누기 단계에서는 집단원들끼리 경험과 느낌을 나누어 주인공을 공감하고 지지하였다. 그리고 종결단계에서는 생명지킴이 서약을 하였고 사후설문지를 실시하였다(Table 1).

        
          Table 1. 
				
          

          
            Contents of a Suicide Prevention Applied Psychodrama 
          
          

        

        
          
            
              	Session
              	Contents
            

          
          
            	1
            	● Pre-test
● Orientation of program 
● Making group rules & agreements
● Warm-up : Stretching, Salad game
● Self-introduction
          

          
            	2
            	● Warm-up : Sociometry 
● Enactment 
● Sharing
          

          
            	3
            	● Warm-up : Emotional dance
● Enactment 
● Sharing
          

          
            	4
            	● Warm-up: Mirror technique 
● Enactment 
● Sharing
          

          
            	5
            	● Warm-up : As~if 
● Enactment 
● Sharing
          

          
            	6
            	● Warm-up : Family sculpture 
● Enactment 
● Sharing
          

          
            	7
            	● Warm-up : Empty chair 
● Enactment 
● Sharing
          

          
            	8
            	● Warm-up : Angel-devil play 
● Enactment 
● Sharing
          

          
            	9
            	● Warm-up : Magic shop
● Enactment 
● Sharing
          

          
            	10
            	● Warm-up : Guided fantasy 
● Enactment 
● Sharing 
● Pledge to suicide prevention 
● Badge ceremony
● Total sharing
● Post-test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각 학년 별 10개 반을 난수표로 이용하여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뽑히는 반은 실험군, 나머지는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사전조사는 프로그램이 시작 날에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주는 정보를 통일하기 위해 자료수집방법과 절차 및 도구들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연구보조진행자 1명을 주1회 1시간씩 실험 전에 교육하였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1회기에 사전조사를, 중재가 끝난 후 사후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실험군에게는 2013년 10월 8일 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주 1회, 회기 당 90분씩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내 집단상담 프로그램실에서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과 같은 날에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사후 조사는 본 연구의 후광효과로 인한 측정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이 실시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별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값을 살펴본 결과, 절대값이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에서 유의수준 .05보다 높았고, Q-Q도표에서 데이터들이 직선에 가까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별 동질성 검정은 한 그룹의 대상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는 비모수검정인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5명 이상인 경우는 χ2-test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 검정은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을 위하여 두 군 간의 중재 전후의 차이값을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도구들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2-7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과 Wee센터 전문상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장에게 프로그램 장소와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실험 시작 전에 연구대상 학생들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준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보호자에게는 설명서와 동의서를 넣은 봉투를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통해 배부하고 밀봉 후 회수하였다. 또한 집단에서 연구대상자 간에도 비밀유지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대조군에게는 희망자에 한하여 자료수집이 종료된 후에 단축형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으로 총 4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을 보면 실험군은 2학년이 52.4%로 1학년 47.6%보다 많았고, 대조군은 1학년이 53.7%로 2학년 46.3%보다 많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실험군 57.4%, 대조군 80.0%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더 많았다. 친한 친구 수는 3∼4명인 경우가 실험군 42.9%, 대조군 46.3%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실험군은 42.9%, 대조군 41.5%를 차지하였고, 학업성적에서는 실험군은 상위권이 42.9%로 많았고, 대조군은 하위권이 45.0%로 많았다. 동거가족에서는 핵가족인 경우가 실험군 85.7%, 대조군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생산직인 경우가 실험군은 38.1%, 대조군 5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직업에서는 주부 및 기타인 경우가 47.6%, 55.0%로 높았다. 가정분위기에서는 화목하다가 실험군 71.4%. 대조군 60.0%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생활수준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실험군 61.9%, 대조군 6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변에서의 자살시도자 경험이 없는 경우가 실험군 57.1%, 대조군 70.0%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 
            (N=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21)
              	Cont.(n=20)
              	Total(n=41)
              	χ2/
Fisher*
              	p　
            

            
              	n
              	%
              	n
              	%
              	n
              	%
            

          
          
            	Grade
            	First
            	10
            	47.6
            	12
            	60.0
            	22
            	53.7
            	0.63
            	.427
          

          
            	Second
            	11
            	52.4
            	8
            	40.0
            	19
            	46.3
          

          
            	Religion
            	Yes
            	9
            	42.9
            	4
            	20.0
            	13
            	31.7
            	2.47*
            	.108
          

          
            	No
            	12
            	57.1
            	16
            	80.0
            	28
            	68.3
          

          
            	Close friends
(Numbers)
            	0
            	1
            	4.8
            	0
            	0.0
            	1
            	2.4
            	3.31*
            	.347
          

          
            	1-2
            	7
            	33.3
            	3
            	15.0
            	10
            	24.4
          

          
            	3-4
            	9
            	42.9
            	10
            	50.0
            	19
            	46.3
          

          
            	≥5
            	4
            	19.0
            	7
            	35.0
            	11
            	26.8
          

          
            	Satisfactory of school life
            	High
            	9
            	42.9
            	8
            	40.0
            	17
            	41.5
            	0.33*
            	1.000
          

          
            	Moderate
            	8
            	38.1
            	9
            	45.0
            	17
            	41.5
          

          
            	Low
            	4
            	19.0
            	3
            	15.0
            	7
            	17.1
          

          
            	Academic achievement
            	High
            	9
            	42.9
            	6
            	30.0
            	15
            	36.6
            	0.83
            	.662
          

          
            	Moderate
            	5
            	23.8
            	5
            	25.0
            	10
            	24.4
          

          
            	Low
            	7
            	33.3
            	9
            	45.0
            	16
            	39
          

          
            	Family type
            	Extended
            	3
            	14.3
            	1
            	5.0
            	4
            	9.8
            	1.00*
            	.322
          

          
            	Nuclear
            	18
            	85.7
            	19
            	95.0
            	37
            	90.2
          

          
            	Father’s occupation
            	Productive worker
            	8
            	38.1
            	10
            	50.0
            	18
            	43.9
            	2.36*
            	.576
          

          
            	Clerical worker
            	7
            	33.3
            	8
            	40.0
            	15
            	36.6
          

          
            	Service
            	2
            	9.5
            	1
            	5.0
            	3
            	7.3
          

          
            	The others
            	4
            	19.0
            	1
            	5.0
            	5
            	12.2
          

          
            	Mother’s occupation
            	Productive worker
            	2
            	9.5
            	0
            	0.0
            	2
            	4.9
            	2.94*
            	.801
          

          
            	Clerical worker
            	0
            	0.0
            	1
            	5.0
            	1
            	2.4
          

          
            	Professional
            	1
            	4.8
            	1
            	5.0
            	2
            	4.9
          

          
            	Service
            	8
            	38.1
            	7
            	35.0
            	15
            	36.6
          

          
            	The others
            	10
            	47.6
            	11
            	55.0
            	21
            	51.2
          

          
            	Home atmosphere
            	Harmony
            	15
            	71.4
            	12
            	60.0
            	27
            	65.9
            	0.84*
            	.793
          

          
            	Average
            	4
            	19.0
            	6
            	30.0
            	10
            	24.4
          

          
            	Not harmony
            	2
            	9.5
            	2
            	10.0
            	4
            	9.8
          

          
            	Economic state
            	Affluent
            	7
            	33.3
            	6
            	30.0
            	13
            	31.7
            	3.03
            	.082
          

          
            	Average
            	13
            	61.9
            	12
            	60.0
            	25
            	61
          

          
            	Poor
            	1
            	4.8
            	2
            	10.0
            	3
            	7.3
          

          
            	Suicide incident of neighborhood
            	None
            	12
            	57.1
            	14
            	70.0
            	26
            	63.4
            	0.55
            	1.000
          

          
            	Family
            	1
            	4.8
            	0
            	0.0
            	1
            	2.4
          

          
            	Friend
            	8
            	38.1
            	6
            	30.0
            	14
            	34.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3-2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41)

          
          

        

        
          
            
              	Variables
              	Exp. (n=21)
              	Cont. (n=20)
              	t
              	
                p
              
            

            
              	Mean±SD
              	Mean±SD
            

          
          
            	Self-Efficacy
            	74.2±11.83
            	72.6±8.06
            	0.52
            	.609
          

          
            	Interpersonal relationship
            	70.3±13.20
            	72.4±12.06
            	-0.51
            	.613
          

          
            	Suicide probability
            	81.6±25.76
            	79.9±19.10
            	0.24
            	.81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3 가설검정
        1)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 처치 전 후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이 평균 4.1(±7.96)점, 대조군 -0.5(±5.66)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t=2.17, p=.036) 가설1은 지지되었다.

        2)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친구관계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 처치 전 후 친구관계 점수는 실험군이 평균 6.9(±8.94)점, 대조군 -4.1(±14.81)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t=2.87 p=.007) 가설2는 지지되었다.

        3)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살위험성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 처치 전 후 자살위험성 점수는 실험군이 평균 -7.6(±15.35)점, 대조군 0.8(±10.08)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t=-2.05 p=.047) 가설3은 지지되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s of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1)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Self efficacy
            	Exp.(n=21)
            	74.2±11.83
            	78.4±10.52
            	4.1±7.96
            	2.17
            	.036
          

          
            	Cont.(n=20)
            	72.6±8.06
            	72.1±7.90
            	-0.5±5.66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n=21)
            	70.3±13.20
            	77.2±8.95
            	6.9±8.94
            	2.87
            	.007
          

          
            	Cont.(n=20)
            	72.4±12.06
            	68.3±13.9·1
            	-4.1±14.81
          

          
            	Suicide probability
            	Exp.(n=21)
            	81.6±25.76
            	74.0±18.51
            	-7.6±15.35
            	-2.05
            	.047
          

          
            	Cont.(n=20)
            	79.9±19.10
            	80.7±20.32
            	0.8±10.0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Ⅳ. 논의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것은 학교부적응 여자 중학생들이 10회기 사이코드라마에 참여 한 후에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는 Kim [17]의 연구결과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8회기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한 후에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Park [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Bandura [28]는 숙달된 경험의 제공, 대리적 성취경험의 제공, 언어적 설득, 정서적 대처훈련 4가지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업, 진로, 자아형성, 이성문제 등 다양한 발달과업이 요구되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기유능감은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 및 학습을 통해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7].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프로그램 통해 언어가 아닌 행위화를 통해 자신의 갈등과 현재의 상황을 재현하며 성취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참가자들은 주인공의 행위화를 보면서 대리경험을 얻었으며 보조자로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내부에 있던 창조성과 잠재력을 깨닫게 됨으로써 문제해결과 정서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행위화에서는 이중자아, 역할교대 및 역할훈련을 사용하여 주인공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 정보를 주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리얼하게 보여주었으며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역할놀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명료화하고 타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는 경험들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위화를 통해 성취경험과 대리경험, 우울한 기분을 이해하고, 슬픈 감정을 달래는 과정을 통해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 감정정화가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며 문제해결능력이 생겨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기의 학업, 진로, 자아형성, 이성문제 등 다양한 요구들과 개인의 능력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친구관계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것은 청소년 성폭력쉼터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6세 이하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10회기 사이코드라마를 제공한 후 참여자들의 대인관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Lee와 Keum [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우울정도가 경증 이상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의 사이코드라마를 제공한 후에도 대인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Cho와 Jang [30]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이코드라마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여자 중학생들이 친구와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하여[2] 매 회기 워밍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드라마에서 빈의자기법을 사용하여 생각나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 감정을 느껴보게 하였으며 친구 조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자신과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친구와 나를 통찰하고 정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울성향 청소년들이 지닌 소극적인 태도와 회피적인 성향, 자기 공개의 어려움[31]을 극복하기 위해 우울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내·외적 갈등상황을 드라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한 말 대신에 그 상황을 드라마로 표현[30]하도록 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10회기 동안 사이코드라마를 참여하면서 역할놀이, 상황극 등을 통해 주인공 경험을 하고, 회기마다 나누기를 통해 집단원 전체가 주인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이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고 표출하는 시간[30]을 가졌다. 나누기에서는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감정정화를 일으켜 자기통찰을 경험하였고, 역할교대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해결 능력을 관찰함으로써 대리학습 및 대리만족을 하는 공감능력이 향상[29]되었으며, 집단원 간의 긍정적인 감정교류와 적극적인 대처경험으로 자발성이 증가[30, 32]되어 친구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살위험성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것은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문계 여고생의 자살사고가 감소하였다는 Park [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비행, 공격성, 우울과 불안,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 위축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는 Ko [3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자살사고가 강한 사람들은 인지적 와해로 인해 시간 조망의 축소(Shrinking of time perspective)로 미래와 관련된 계획이나 관심이 결여된 채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현재에만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통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인지적 와해는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자살사고와 연결된다[9].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알아차림으로써 향상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부정적인 정서와 왜곡된 사고를 감소시켜 삶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울한 감정을 찾아내고, 우울성향으로 인해 형성되기 쉬운 부정적인 감정을 내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빈의자기법 등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강렬하게 표출하고, 자발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위통찰이[33]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울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의 감정을 확장시켜 내면에 있는 정서를 명료하게 지각하고 현실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마음껏 표출[27]하도록 하고 역할교대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서를 생생하게 지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공감하게 되어 정서를 표현하는 동안 통찰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29]하게 하여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이코드라마활용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를 향상시키고,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정신간호중재전략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여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를 증가시키고,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 향후 청소년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전략 수립 시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살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은 청소년의 주변 환경인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때 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낯가림이 심한 여자 중학생을 위해 소그룹의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 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므로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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